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13.(화) 11:00

< 1.14.(수) 조간 >
배포 2026. 1. 13.(화) 

업계, 정부가 힘 모아 
철강산업 구조 전환 가속화

- 1.13(화) 17시, 2026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  정부·업계 “철강특별법 등 기반 토대로 정책 추진 가속화” -

  정부와 철강업계가 2026년을 맞아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1.13.(화) 17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철강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새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장을 비롯해 주요 철강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지난 해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성숙기 산업으로서 직면한 근본적인 

구조적 도전 속에서, 주요국의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가 복합되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업계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철강산업특별법(K-스틸법)」의 핵심 과제들의 조속한 이행을 건의하였다. 

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애로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요 철강 수출

대상국의 관세 인상, 쿼터 축소 등에 대응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요청하였다. 

  문 차관은 신년인사회 축사에서,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과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핵심 정책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점 조정 대상인 철근의 설비규모 조정 계획을 구체화하고, 수소

환원제철 등 연구개발(R&D) 지원,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확대 등 저탄소‧
고부가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면서, “EU TRQ를 비롯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설비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수립, 「철스크랩 



산업 육성방안」 발표, 철강-원료-수요산업간 상생협의 체계 구축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영상 (044-203-4690)

철강세라믹과 담당자 사무관 이듀정 (044-203-4692)

http://www.korea.kr


참고  2026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계획

□ 개 요

      

ㅇ (일시) 2026년 1월 13일(화) 17:00

ㅇ (장소) 포스코센터 아트홀(서관 4층) 

ㅇ (참석자) 차관, 철강업계 CEO 및 임원, 학계, 언론 등 150명 내외

ㅇ (내용) 신년사 및 격려사, 떡케이크 커팅식, 교류 행사 등

< 세부일정(안) >

시  간 내  용 비  고

17:00~17:20 (20’) 등록 및 사전 교류 리셉션(다과)

17:20~17:25 (5‘) 입장 차관, 회장단

17:25~17:30 (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7:30~17:32 (2‘) 주요내빈 소개

17:32~17:36 (4‘) 모두발언 한국철강협회 회장

17:36~17:40 (4‘) 모두발언 차관

17:40~17:43 (3‘) 기념촬영

17:43~17:50 (7‘) 떡케이크 커팅식 차관, 회장단

17:50~17:55 (5‘) 신년덕담 및 건배제의 주요 내빈

       17:55~ 퇴장


